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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한국 여자 20세 이하(U-20) 축구대표팀, 우즈베키스탄과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U-20 여자 아시안컵

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2-0 승리. (사진=AFC 홈페이지 캡처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하근수 기자 = 한국 여자 20세 이하(U-20)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

U-20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.

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-20 대표팀은 2일(한국 시간) 태국 논타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조별리

그 B조 1차전에서 2-0으로 이겼다.

한국은 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요르단 8일 오후 10시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맞붙는다.

2년마다 열리는 U-20 여자 아시안컵은 이번 대회부터 8개국에서 12개국 체제로 확대됐다.

조별리그는 4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, 각 조 1~2위 6팀과 3위 중 성적이 좋은 2팀까지 8팀이 8강에 오른다.



준결승에 진출한 4팀은 오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릴 2026 국제축구연맹(FIFA) U-20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다.

박윤정호는 지난해 8월 라오스에서 열린 U-20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3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다.

이번 대회에선 2013년 대회 이후 1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. 직전 대회인 2024년에는 4위를 차지했다.

[서울=뉴시스] 박윤정 한국 여자 20세 이하(U-20) 축구대표팀 감독. (사진=대한축구협회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득점 없이 하프타임에 돌입하려던 무렵 한국이 균형을 깼다.

전반 43분 진혜린(고려대)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순간 압박으로 볼을 뺏은 뒤 그대로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.

한국은 천시우(울산과학대)와 김민서(울산현대고)를 교체 투입하며 후반전을 시작했다.

물꼬를 튼 한국이 공세를 몰아쳤다. 후반 4분 한민서(고려대)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프리킥 직접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대를

맞췄다.

아찔한 장면도 있었다. 후반 19분 침투 패스로 맞은 일대일 위기에서 정다빈(경북위덕대)이 끝까지 따라붙은 뒤 태클로 슈팅을

저지했다.

한국이 위기를 넘긴 뒤 추가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다.

후반 27분 이하은(울산과학대)이 롱킥을 잡는 과정에서 골키퍼와 충돌해 페널티킥을 얻었고, 주장 조혜영(고려대)이 강력한

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.

남은 시간 한국은 박주하(경북대경대), 박지유(울산과학대), 이하늘(경북대경대)을 넣으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실점 없이 승리



를 확정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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